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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9. 5.(화) 06:00

9. 5.(화) 석간
배포 2023. 9. 4.(월) 16:00

2024년 농식품 및 전후방산업 수출 
확대를 위한 재정지원 강화!

- 2024년 수출지원 예산은 6,313억원으로 2023년 대비 188억원 증가(농식품은 
6,176억원으로 120억원 증가, 전후방산업은 137억원으로 68억원 증가)

- 수출전문조직 육성, 국내외 저온유통체계 구축, 지능형농장(스마트팜) 
수주계약 지원, 반려동물 연관산업 수출 등 다양한 신규사업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2024년 농식품 및 전후방

산업 분야 수출 확대를 위한 정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188억원 증가한 6,313억원이 

편성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농식품부는 신선농산물의 품질경쟁력 제고를 

위해 수출전문조직 육성, 국내외 저온유통체계(콜드체인) 구축지원을 중점 추진

하는 한편, 전후방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해 지능형농장(스마트팜) 컨소시엄 

수주지원, 반려동물 연관산업 수출지원 등 다양한 신규사업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따라 2024년부터 수출물류비 

지원이 폐지되지만, 이를 대체할 수 있도록 수출전문조직 육성 등 수출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을 예산에 반영하였다.

  신선농산물 품질관리부터 물류‧홍보까지 통합하여 관리하는 세계 표준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의 수출전문조직 육성을 위한 예산(‘23년: 65억원

→’24년: 245억원)과 농식품 수출기업이 필요로 하는 홍보, 상품개발, 시장

개척에 필요한 사항을 메뉴판에서 자유롭게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농식품 글로벌 성장패키지(수출 바우처)를 대폭 확대(44억원→328억원) 하였고, 

국내 산지부터 해외 소비지까지 빈틈없는 저온유통체계(콜드체인 시스템) 

적용을 위한 씨에이(CA)*컨테이너, 저온창고, 냉동차량 지원 등 신선농산물에 

특화된 물류체계 구축 예산(36억원)을 신규 반영하였다.

  * CA(Controlled Atmosphere): 대기 환경 조절을 통해 농산물 품질 및 상품성 유지, 장기저장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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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능형농장(스마트팜), 농기자재, 반려동물 등 전후방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한 예산도 137억원으로 전년 68억원의 약 2배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지능형농장(스마트팜)‧농기자재 수출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시범온실 1개소 신규 조성을 포함하여 해외 판로개척, 현지 시장 시험(마켓 

테스트) 예산 등을 확대 반영(45억원→62억원)하고, 지능형농장(스마트팜) 

컨소시엄 해외 사업 수주지원 예산(4억원)도 신규 반영하였다. 또한, 해외 

반려동물 시장 조사, 반려동물 연관산업 수출박람회(K-Pet Care Industry 

Fair), 수출용 제품 연구개발 등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해외 수출산업화를 

위한 예산(19억원)을 신규 반영하였다.

  농식품부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수출물류비 폐지에도 불구하고 2024년도 

농식품과 전후방산업의 수출지원 예산은 오히려 전년 대비 3.1% 증액 편성됐다. 

수출은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일자리 창출의 원천이고, 농식품 소비시장 

확대와 농가소득 제고 등 국가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하는 만큼 농식품과 

전후방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식품산업정책관실 책임자 과  장 이용직 (044-201-2171)

< 농식품 > 농식품수출진흥과 담당자 사무관 김남주 (044-201-2174)

< 농산업 > 농업혁신정책관실 책임자 과  장 박은영 (044-201-2471)

농산업수출진흥과 담당자 사무관 주준현 (044-201-2477)

< 반려동물> 동물복지환경정책관실 책임자 과  장 김현우 (044-201-2651)

반려산업동물의료팀 담당자 사무관 박찬우 (044-201-2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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